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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심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연근무 확대 

- 주 3.5일 근무 등 근무일 근무시간 자기주도적으로 조정 가능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기존의 하루 8시간 근무형태를 벗어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를 5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 지난 2005년에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16.4월말 118명)를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차

출퇴근제(’16. 4월말 425명)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특성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모범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었다.

지난 2월 정부가 생산적 근무문화 정착과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특허청도 그간 오랫

동안의 유연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무체제를 적극적

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 수요조사에서 유연 근무를 희망한 직원(138명) 전원에 대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육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근무), 집약근무 및 근무시간 선택근무 (주 40시간

속에서 1일 4시간~12시간을 주 3.5일 이상 또는 5일 동안 근무)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근무가 본격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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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심사관에게 업무부담이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장기휴가를 사용 (안식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반복적인 심사처리로 누적된 심사관들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재충전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불필요한 일 줄이기, 습관성 야근 없애기, 매주

수요일 가족의날 운영, 매월 1회 국 과장 없는 날 운영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즐거운 일터 조성에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탈피를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도록 하며,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형성을 위해 연가이월 저축, 포상휴가, 장기휴가

실시 등 재충전 휴가도 지속적으로 적극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형태가 정착되면 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자기계발과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희망찬 직장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공직사회에서 불어오는 거센 혁신의 바람속에서

특허청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청 유연근무 이용 현황>

   

유 형 재택
시차

출퇴근

시간선택제

전환

집약

근무제

근무시간

선택제

안식

휴가제
계

인 원 118 425 2 65 65 6 681

※ 특허청 근무 공무원 1,570명 중 43.3%인 680명이 유연 근무 활용


